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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5. 11. 7.(금) 10:00 / 배포 2025. 11. 7.(금) 08:30

‘AI워싱’ 의심사례 시정 및 
부당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공정위·소비자원 가전·전자제품 AI워싱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시정(20건), 
내년 중 AI워싱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AI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AI기술 혁신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챗봇 및 AI 검색 서비스 

활용이 일상화되고, 가전·전자제품을 중심으로 AI기능이 일부 탑재되는 등 

AI제품·서비스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AI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함

에도 AI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소위 

AI워싱(AI-Washing)과 같은 기만적인 행위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AI워싱 행위는 실제보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향후 필요한 조사·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AI기능이 탑재되고 있는 주요 제품에 대해 AI워싱 발생 여부 및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AI워싱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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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워싱 의심사례 모니터링 결과 >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협업을 통해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을 대상으로 AI워싱 의심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0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하였고, 사업자 소명 과정을 거쳐 해당 표시·광고를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정하였다.

* 네이버, 롯데온, 11번가, 옥션, SSG닷컴, G마켓, 카카오, 쿠팡 7개 온라인몰 대상(’25.5월∼7월)

  학습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 센서 기술 적용 등 AI기술로 보기 어려움에도 

제품명에 ‘AI’ 명칭을 포함하거나 AI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19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례1: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기능’으로 표현

⇒ 해당 표현을 ‘자동 온도 조절’으로 수정

※ 사례2: 제습기의 습도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

⇒ 해당 표현을 삭제

  또한 제품에 탑재된 AI기능의 작동 조건·한계 등의 제한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1건)도 존재하였다.

※ 사례: 세탁기의 AI세탁모드*가 세탁물이 소량인 경우에만 작동함에도 이러한 제한

사항을 미표시

⇒ AI세탁모드에 대해 “세탁량 3kg 이하에서 동작합니다. 사용환경 및 제품에

따라 동작 조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로 제한사항을 명확히 표시

* AI세탁모드를 선택할 경우 AI가 세탁물 옷감의 재질을 판단하고, 해당 옷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세탁방식을 적용

< AI워싱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협업을 통해 AI제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 AI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AI워싱 인식 및 소비행태 등 조사(’2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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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7.9%, 1,737명)은 AI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일반 제품에 비해 평균 20.9%의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AI제품 구매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AI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67.1%, 

2,013명) 조사되어 부당한 AI워싱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 제품·서비스가 100만 원이라면 평균 20만 9,835원 더 지불할 의사가 있음

(단위: %)
<AI 제품‧서비스 구매 의향>

  AI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표준, 기술기준, 인증제도 등 

마련’, ‘AI워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하였다.

(단위: %)<AI 제품‧서비스 관련 정책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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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확인된 사례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협업을 통해 주요 제품 분야별로 AI워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관련 부처의 제도 

정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및 관련 신산업 분야에 대해 소비자 정책 

연구·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붙임1> AI워싱 의심사례 시정 예시

<붙임2> AI워싱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담당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자 과  장 임경환 (044-200-4499)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담당자 사무관 백승근 (044-200-4500)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종배 (044-200-4405)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손은정 (044-200-4414)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팀 장 황미진 (043-880-5701)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 책임연구원 김승화 (043-880-5704)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팀 장 최난주 (043-880-5561)

시장조사국 표시광고팀 차 장 최재훈 (043-880-5562)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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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AI워싱 의심사례 시정 예시

사례1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기능’으로 표현

시정 전

시정 후

사례2 제습기의 습도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

시정 전

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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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세탁기의 AI세탁모드*가 세탁물이 소량(3kg 이하)인 경우에만 작동함에도 

이러한 제한사항을 미표시

* AI세탁모드를 선택할 경우 AI가 세탁물 옷감의 재질을 판단하고, 해당 옷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세탁방식을 적용

시정 전(제한사항 미표시)

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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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AI워싱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AI워싱에 대한 인식 및 소비행태 관련하여 전국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조사기간: 2025. 07. 18. ~ 07. 22.)

2  조사 결과

  □ (추가 가격 지불 의향) 소비자의 57.9%(1,737명)는 일반 제품·서비스

보다 AI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가 비싸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일반 제품서비스가 100만원이라면 평균 20만 9,835원 더 지불할 의사가 있음

(전체: 3,000명,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100.0%

AI 기술 적용 제품ž서비스 구매 의향
있음 57.9%
없음 27.9%

잘 모르겠음 14.2%

<AI 제품ž서비스 구매 의향>

  □ (AI기술 적용 제품 판단)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ž서비스를 구분해내기 

어렵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7.1%(2,013명), 구분할 수 있다 28.2%(846명), 

잘 모르겠다 4.7%(141명)로 나타남

  □ (정책 수요) 소비자는 AI워싱을 예방하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전체: 3,000명, 단위: %)

순위 구분 비율

1위 AI워싱 예방 및 사업자,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31.5%

2위 국가표준, 기술 기준, 인증제도 등 마련 필요 26.1%

3위 AI워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필요 19.4%

<AI 제품ž서비스 관련 정책 수요: 상위 3개 정책>


